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iRi Weekly 
 2011.2.21

 

- 13 -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보장성 확대

□ 국민건강보험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계속적으로 악

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  o 1월 보험료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9.7% 증가한 2조 8천억원을 기록한 반면 지출

이 전년동기대비 11.3% 증가한 3조 1천억원에 달해 3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으

며, 이는 작년 전체 적자규모가 1조 3천억원인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임.

  o 5.9%의 보험료 인상분이 포함된 1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아직 거수되지 않았고 

계절 독감 등의 영향으로 급여비 지출 증가가 나타나 큰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

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큰 적자규모임.

  o 연도별 국민건강보험의 누적수지가 2009년 2조 2천 5백억원, 2010년 9천 5백억

원, 2011년 1월 6천 6백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어 재정의 고갈 우려도 높아지고 

있음.

□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

대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

의 제기는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.

  o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무상의료를 추구하고

자 하는 복지확대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문제에 대한 개선

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짐.

  o 보험료의 인상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

있어 향후 계속적인 재정 악화의 가능성이 높으며,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

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보장성 확대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

        -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징수율 제고, 보험료 수

입 확충방안, 허위·부당청구 적발 고도화, 약가관리 강화 등의 대책에도 불구

하고 보장성 확대 요구가 계속될 경우 재정에 잠재적 부담은 증가할 것임.

(국민건강보험 재정 급속 악화 등, 연합뉴스 등, 2/16)


